


머 리 말 
 

 

 

어느덧 사반세기의 세월이 흐른 옛일이 되어 버렸다.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비슷한말, 반대말을 간편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유의어 사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처럼 황막하던 시절에 국판 733면짜리 아담한 「유의어·반의어 사전」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은 1987년의 

일이었다. 

 

엮은이는 김광해(金光海) 교수였고 펴낸 곳은 '한샘출판주식회사'였다. 이제는 엮은이도 펴낸 곳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으니 모두 옛날 일이 되어 버린 셈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난 1990년에 김 교수는 '국학자료원'에서 국판 

247면짜리 조촐한 「반대말 사전」을 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좀더 좋은 유의어 사전을 갖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야 멈출 수 있겠는가? 김광해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어교육에서 어휘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어휘 연구에 정진하면서 서울대학

교 국어교육연구소를 통하여 '유의어 대사전' 편찬의 꿈을 계속 키워 '유의어 대사전'의 어휘망 구축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처음 책 「유의어·반의어 사전」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펴내니 그것이 2000년에 도서출판 '낱말'에서 

신국판으로 나온 「비슷한말·반대말 사전」이었다. 처음 책이 나온 후 13년 만의 일이었다. 

 

물론 그때까지 아직 이 세상 사람이었던 김광해 교수는 처음에 나온 「유의어·반의어 사전」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신판 「비슷한말·반대말 사전」을 내놓을 수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좀더 완벽한 '유의어 대사

전'의 제작 의욕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사전 출판의 뜻은 김 교수의 친 아우로 고인의 '유의어 대사전' 연

구를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온 김기형(金岐炯) 사장에게 고스란히 전염되었으니 김 사장은 '주식회사 낱말'과 그 

부설 연구소로 어휘정보처리연구소를 설립해 김광해 교수의 어휘 연구를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때마침 컴퓨터의 보급 확산은 그동안의 사전 작업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모든 낱말 정보가 카드에 그 내용

을 일일이 손으로 직접 써넣는 수작업이 아니라 컴퓨터에 손쉽게 입력하고 탑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

다. 김 사장은 김 교수와 함께 그 작업에 매달려 한동안 침식을 잊기까지 하였다. 두 형제는 이번에야말로 유의어 

사전의 결정판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아울러 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2005년 3월 

10일, 김광해 교수가 이 세상을 하직하니 이 사전 작업은 남아 있는 이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작업이 되었다. 

고인이 재직했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의 교수 및 연구원들과 낱말사 어휘정보처리연구소의 연구원들은 고

인의 숭고한 뜻을 접을 수가 없었다. 특히 형님을 잃은 아우는 슬픔을 머금고 더욱 형님의 유업을 이루고자 헌신

적 기여를 하였으니 김기형 사장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사전 작업은 지속될 수가 없었다. 참으로 국어학사(國語學

史)에서 우애 깊은 형제가 연구와 출판을 통해 이루어낸 고귀한 헌신이 아닐 수 없다.  

 

두 연구소는 김광해 교수의 유업을 계승한다는 사명감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유의어와 반의어의 광범위한  

수집과 재정리 사업에 또다시 4년이 넘는 세월을 훌쩍 넘겨 유의어 대사전의 1차본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 후  

두 연구소는 공동 작업의 결과를 검증 받고자 외부 국어학자에게 다시금 검토를 의뢰하였다. 문금현(文錦賢, 숙명

여대), 노명희(盧明姬, 성균관대), 이선영(李善英, 홍익대) 교수가 그 일을 위임 받았는데, 그들은 모두 어휘론을 

전공한 여류 국어학자들이라 그들의 섬세한 모국어 감각이 이 사전의 마무리 손질에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한샘의 「유의어·반의어 사전」이 나온 지 스물두 해 만에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이 완성된 것이다. 

 

이 사전은 종래의 유의어 사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표제어 다음에 제1차 유의어를 표제어처럼 

세로로 나열하고 그 하나하나의 유의어에 다시 유의어 무리를 제2차 유의어라는 항목으로 모아 놓은 점이다. 이

것은 우리가 하나의 유의어를 찾았을 때, 그 속에 들어 있는 낱말이 당연히 거느리고 있는 제2차 유의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한눈에 살펴보게 하려는 배려를 반영한 것이다. 

 

 



 

머리말 

 

 

 

 

우리의 의식은 하나의 낱말에서 유의어를 찾을 때 참으로 자연스럽게 그 낱말로부터 또 다른 유의어는 무엇인

가를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의식 작용은 때때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우리의 사념을 유의어의 순회와 탐색으로 

몰아붙인다. 이때에 유의어가 아닌 반의어나 관련어로도 우리의 의식은 비약한다. 이러한 언어의 연상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 유의어 사전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이 사전과 같은 체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사전의  

이름을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이라고 하게 되었다. 따라서 '넓은풀이[廣解]'라는 낱말이 함축하고 있

는 것은 첫째로 제1차 유의어와 제2차 유의어로 두 번 나눈 것이고, 둘째로 반의어와 관련어 등으로 자유롭게 연

상되는 우리의 의식작용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어휘 연구에 일생을 바친 김광해(金光海) 교수는 고인의 이름이 함

축하듯이 한국어 단어 하나하나가 역동적으로 살아 제 빛을 발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풍요롭게 

만들도록 모든 단어들을 '한국어 어휘망'이라는 '넓은풀이'의 바다에 두둥실 띄워 놓음으로써 한국어가 찬란한 말빛

과 글빛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다니도록 해 주었다.   

 

수천 년의 인류 문명사에서 인류에게 바람직한 문화적 족적을 남긴 사례들을 하나하나 추적하다 보면 그 바탕

에 끝까지 남는 것은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남긴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손쉽게 깨닫는다. 고대 그리스   

문명을 말할 때 우리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머리에 떠올림으로써 그 문명의 얼개를 짐작하고 고대 동양 문명

을 말할 때,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시대 정신문화의 청사진을 조감(鳥瞰)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민족이 한반도와 만주 일원을 우리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지 반만년, 우리가 우리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보루(堡壘)가 우리 한국어임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우리말을 바르게 정리하고 알뜰하게 가꾸어야 

하겠다는 민족적 염원은 날이 갈수록 깊고 크게 영그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한편으로는 일리

아드와 오디세이, 그리고 사서삼경 같은 작품을 남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작품이 나오는 데 도

움을 주는 우리말 사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은 그러한 인류문화사의 커다란 사명을 우리 민족이 완성하는 일

에 작으나마 한 모서리에서 보탬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다. 아마도 이 책을 사랑하여 좌우에 두고 활용하는 

이들, 그들은 한국 문화의 꽃이 될 것이요, 또한 인류 문화의 영원한 꽃이 될 것이다. 

 

 

 

                                                                2009년  8월, 제563돌 한글날을 바라보며   

  

㈜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심 재 기(沈 在 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장 민 현 식(閔 賢 植)  
 



추 천 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와 ㈜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가 공동으로 편찬한 본서,「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전 7권이 출판되었다. 비로소 가져보는 본격적인 우리 국어의 유의어 사전이다. 기왕에도 이 같은 유의

어 사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처럼 수많은 어휘를 거의 완벽하리만치 수집, 대조, 대비, 풀이해서 그 상

관 관계에 따라 체계 있게 수록한 유의어 사전의 출현은 아마 본서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1987년―지금은 이미   

고인이 된―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김광해 교수가 국판 733면의「유의어, 반의어 사전」을 펴낸 지 꼭 22년 만의 

일이다. 더욱이 평생 유의어 사전의 편찬에 심혈을 기울이다가 불의에 타계하신 고 김광해 교수의 업적을 토대로 

그의 유지를 계승한 아우 김기형 사장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룬 업적이라는 점에서 가슴이 더 뭉클해진다. 국어

학계의 숙원 사업 하나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니 참으로 의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우리

의 국어 생활도 한 차원 더 윤택해질 것은 물론, 지하의 세종대왕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는다. 

 

본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우선 방대한 어휘들을 수록 정리하였다. 이만큼 많은  

어휘의 유의어들을 밝혀 풀이한 책은 아직까지 본서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둘째, 단순히 유의어만을 취급하지  

않고 이에 가까운 유사유의어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그 사유나 연상의 폭을 대폭 확장시켰다. 편의상 우리는   

그것을 1차 유의어와 그로부터 파생한 2차 유의어의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 어휘의 유의어

뿐만 아니라 반대어까지도 취급하였다. 반대어와의 대조를 통해 유의어의 뜻을 보다 분명히 규명한 것이다. 넷째, 

대상 어휘의 범주를 표준말에 국한시키지 않고 방언이나 비속어 더 나아가 북한어까지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우리는 본서를 통해 국어의 다양한 사회적, 지역적, 계층적 의미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본서는 앞으로 우리 국어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학자나 학생 등 국어 전공학도는 학문적 성취에    

있어서, 일반 지식인이나 언론인들은 문필 활동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품격을 갖춘 언어의 구사에 있어서,   

정치인이나 관리들은 효율적인 국가 행정에 있어서, 문인들은 작품 창작에 있어서 그 수준을 한 차원 높일 것이 

틀림없다. 이 모두는 우리 민족과 국가 발전의 숨은 동력이 되리라 믿는다. 

 

시를 쓰는 필자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김치>라는 제목의 졸시 중에 "김치는/ 맵고 짠 세월 속에서/ 적당

히 삭혀야만/ 제 맛이 든다"라는 시행이 있다. 그러나 발표 당시의 원문은 "적당히 썩혀야만/ 제 맛이 든다"였다.  

'썩힌다'는 말과 '삭힌다'는 말의 뉘앙스는 얼마나 다른가. 그런데도 당시 작품을 쓸 때 필자는 웬일인지 아무리 생

각해도 '삭혀야 한다'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렇게 써 버렸던 것이다. 다행히도 그 후 한 지인의 지적에 의해  

'썩힌다'를 '삭힌다'로 수정할 수 있었고 나중에 시집을 내면서 이 수정된 시행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이 작품을 쓸 때 내 곁에 본서와 같은 유의어 사전이 한 권 있었더라면 창작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 것인가.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의 편찬과 간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공 학자들과 이 같은 결실을 맺도록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해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와 ㈜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의 실무자 여러분께 새삼 

진심으로 치하드린다. 

 

 

2009년  9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전 시인협회 회장   오 세 영  
 



일 러 두 기 
 

 
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은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은 우리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어휘를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유의어를 확보한 국내 최대의 

유의어 사전으로 일반적인 어휘 분류사전의 개념을 뛰어넘는 우리말 어휘 활용사전입니다. 

본 사전은 당사에서 2000년 출간한「비슷한말.반대말 사전(김광해)」을 기초로 하였고「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등 국내에서 

출간된 여러 국어사전의 유의어를 최대한 수집하여 편찬되었습니다.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대규모 사전입니다. 

101,781개의 표제어를 중심으로, 1차 유의어 283,733개, 2차 유의어 2,001,129개가 수록된 대규모 사전입니다. 

따라서 한 단어의 유의어 및 반의어를 많게는 수백여 개까지 동시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난이도 사전입니다. 

각 어휘에 난이도 정보를 등재하였습니다. 

어휘의 난이도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의「국어교육용 등급별 어휘 연구, 김광해, 2001」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각각의 어휘를 

가장 쉬운 어휘인 1등급부터 가장 어려운 어휘인 7등급(표기가 없는 것은 등급 외)까지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즉,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쉬운 말에서 어려운 말의 순서대로 배치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난이도의 어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단계별 어휘 학습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였습니다.  

  

셋째, 의미망 사전입니다. 

하나의 표제어가 1차 유의어 및 2차 유의어로 확장된 형태의 의미망 사전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표제어를 중심으로 단어의 의미 상관관계가 넓게 확장되어 좀더 풍부한 언어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 내용 체제 

 

 

① 의미(意味)02=01 ⓞ 가치(價値)06=01 값=01, 뜻=01, 의미(意味)02=01, 무게=02, 쓸모=02, 의의(意義)04=02, 중요성(重要性)=02,    …… 

ⓞ 뜻=01 가치(價値)06=01, 계획(計劃/計畫)01=01, 내용(內容)02=01, 마음 01=01, 생각 01=01,      ………… 

ⓞ 의도(意圖)02=02 계획(計劃/計畫)0=01, 뜻=01, 생각 01=01, 의미(意味)02=01, 의사(意思)02=02,       ………………

ⓞ 의의(意義)04=02 가치(價値)06=01, 뜻=01, 의미(意味)02=01, 의도(意圖)02=02, 속뜻=04,        ………………………

  …… ……… 

                                                               1차 유의어                                    2차 유의어 

1차 유의어의 품사                     

어휘 난이도 정보 

동음이의어 배열 번호 

표제어 

어휘 난이도 기호  

 

 

 

1. 동음이의어 구별을 나타내는 동음이의어 배열 번호는「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을 따랐습니다. 

2. 동음이의어 번호가 없는 어휘는 동음이의어가 없는 단일 표제어입니다. 
 
예1)  친구(親舊)02=01   동음이의어: 두 번째, 어휘 등급: 1등급 

예2)  꺼리다=02        동음이의어: 없음, 어휘 등급: 2등급 

 

 

넓은 

Ⅰ사전 



일러두기 

 

의 난이도 및 기호 

 

 
개별 표제어에는 다음의 단계를 묶음으로 어휘 등급 기호가 표시되었습니다. 

 
등 급 단   계 등급 기호 표제어 개수 

1 등급 기초어휘 ① 1,610 

2 등급 정규교육 이전 ② 3,676 

3 등급 정규교육 개시+사춘기 이전 ③ 6,167 

4 등급 사춘기 이후 (급격한 지적 성장 단계) 
④ 26,171 

5 등급 전문화된 지적 성장 단계 

6 등급 저빈도어 / 전문어 

- 
64,157 

 
7 등급 분야별 전문어 

- 등급 외 

                합         계 101,781 

 

의 등재 범위 및 약호 

 
 

1. 표제어의 등재 범위 
 

1) 우리말 표준어를 모두 대상으로 하되 비슷한말, 반대말, 관련어를 가진 어휘를 추출하여 표제어로 삼았습니다. 비슷한말이나 

반대말, 관련어가 없는 단일 어휘의 경우는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2) 표제어는 비슷한말, 반대말 등의 관련 유의어를 가진 어휘로, 총 개수는 101,781개에 이릅니다.  

3) 방언, 북한어, 오표기(비표준어), 옛말, 은어, 구(句), 비속어는 표제어에서 제외하였으나 유의어로는 등재하였습니다. 

4) 어미, 조사와 같은 문법 요소는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5) 일부 자주 쓰이는 어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성의태어는 제외하였습니다(단, www.natmal.com을 통해서 의성의태어의 유의

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6) 잘 쓰지 않는 영역별 전문어의 경우도 일부 선별하여 삭제하였습니다(단, www.natmal.com을 통해서 모든 전문어의 유의어

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어가 하나뿐인 표제어 중 난이도가 높은 어휘는 일부 선별하여 삭제하였습니다(단, www.natmal.com을 통해서 출판물에

서 삭제된 모든 어휘의 유의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표제어의 배열 
 

1) 표제어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자모의 순서 
 초성(19개)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 중성(21개)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 종성(27개)   ㄱ  ㄲ  ㄳ  ㄴ  ㄵ  ㄶ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ㅁ  ㅂ  ㅄ ㅅ  ㅆ  ㅇ   

ㅈ  ㅊ  ㅋ  ㅌ  ㅍ  ㅎ 

 

2) 동음이의어의 경우는 단어 오른쪽에 일련의 번호를 붙여 번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습니다. 동음이의어의 배열 순서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과 동일합니다.  

 

3. 표제어의 품사 및 어근의 약호 
 

품  사  

및  

어  근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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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명
사 

● 

수
사 

● 

동
사 

● 

형
용
사 

● 

관
형
사 

● 

부
사 

● 

감
탄
사 

● 

어
근 

약  호   ⓞ   ⓣ   ⓦ   ⓠ   ⓡ   ⓟ   ⓝ   ⓤ   ⓥ 

 

II 어휘 

Ⅲ 표제어 



일러두기 

 

 

의 등재 범위 및 약호 
 

 

1. 1차 유의어와 2차 유의어의 개념 
 

1차 유의어는 표제어의 유의어로, 잠정적 의미의 모든 유의어들 중에서 1차 유의어 선정 기준(유의어의 등재 범위 참고)에 따라 

일부 유의어는 제외하고 등재하였습니다. 1차 유의어의 수는 283,733개입니다. 

 

2 차유의어는 모두 2,001,129개로 1차 유의어 각각에 해당하는 유의어입니다. 즉, 1차 유의어가 2차 유의어의 표제어 구실을 하는 

형태입니다. 2차 유의어의 확장은 표제어의 유의어망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어휘가 가진 다양한 의미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차 유의어 목록에는 해당 어휘의 비슷한말, 구(句), 구어(舊語), 낮춤말, 높임말, 반대말, 방언, 본말, 북한어, 비속어, 순화어, 

어린이말, 외래어, 원말, 은어, 음역어, 준말, 참고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유의어의 등재 범위 및 약호 

 

구    분 

● 

구  (

句) 

● 

구
어(

舊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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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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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호 _ ⓚ ⓙ ⓘ ! $ⓨ ⓓ % ⓛ ⓐ ⓜ < > ⓔ ⓒ ⓖ ⓑ ⓕ

1 차 유의어 x o o o x x o x x o o o o x o o o
2 차 유의어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 구(句) 

단어가 아닌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구(句)도 유의어로 등재하였습니다. 

단, 구의 경우는 2차 유의어에만 등재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예1)  바라다01=01 : 구하다(求--)01=02, 기대하다(期待/企待--)=02,     …… <중략>…… , 손_내밀다 

예2)  비꼬다=03 : 놀리다01=01, 꼬다01=02, 빈정거리다=03, 흠잡다(欠--)=04, ……<중략>…… , 배배_꼬다, 비비_꼬다, 비비_틀다 

 
2) 구어(舊語) 

중세국어식 표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쓰다가 지금은 쓰지 않는 말로, 구어(舊語) 약호(ⓚ)를 넣어 등재하였습니다. 
 

예1)  와이축(Y軸)=07 : 세로축(--軸)=06, 세로대, !엑스축(X軸)=07, ⓚ종축(縱軸)02 

예2)  부자(富者)08=01 : 재벌(財閥)02=02, 백만장자(百萬長者)=04, 갑부(甲富)02=05, 만석꾼(萬石-)=05, ……<중략>…… ,ⓚ가멸 

 

3) 낮춤말 

사람이나 사물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말로 낮춤말 약호(ⓙ)를 넣어 등재하였습니다. 
 

예1)  아내01=01 : 댁(宅)01=01, 색시01=02, 각시=03, 부인(夫人)01=03, 안사람=05, 처(妻)02=03, 집사람=04, 실인(室人)02=05, ……<중략>……, ⓙ계집=04, 

         ⓙ권속(眷屬)02=06, ⓙ가속(家屬)02=08, ⓙ처속(妻屬)=09 

예2)  꼬리01=01 : 뒤꼬리=06, ……<중략>……, ⓙ꽁지=03, ⓙ꼬랑이=08 

 
4) 높임말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서 이르는 말로 높임말 약호(ⓘ)를 넣어 등재하였습니다. 
 

예)       편지(便紙/片紙)02=01 : 소식(消息)04=01, 가서(家書)05=04, 글월01=04, 서신(書信)02=04, 서찰(書札)02=04, 사함(私函)01=05, ……<중략>……, ⓘ고찰(高

札)03=09, ⓘ귀간(貴簡)02=09, ⓘ귀찰(貴札)=09, ⓘ방신(芳信)03=09, ⓘ혜음(惠音), ⓘ혜찰(惠札), ⓘ혜한(惠翰), ⓘ혜함(惠函), ⓘ화간(華

簡)05, ⓘ화묵(華墨), ⓘ옥찰(玉札)=09, ⓘ옥장(玉章)03, ⓘ온간(溫簡), ⓘ옥서(玉書)01=07, ⓘ존한(尊翰)=07, ⓘ존찰(尊札)=09, ⓘ존함(尊

函)01, ⓘ운한(雲翰)02, ⓘ운함(雲函), ⓘ존서(尊書)=08, ⓘ혜서(惠書)01=08, ⓘ옥함(玉函)=06, ⓘ방한(芳翰)03, ⓘ운전(雲箋)01 …… 

 
5) 반대말 

반대 및 상대 개념의 어휘를 반대말로 인정하였으며 반대말 약호(!)를 넣어 등재하였습니다. 
 

예1)  아버지=01 : !어머니01=01, 모친(母親)=04, 가모(家母)01=05, 모(母)12=05, 자당(慈堂)03=05 

예2)  친척(親戚)=01 : !남01=01 

IV 유의어 



일러두기 

 

 

6) 방언  
방언을 사용하는 해당 지역을 표기하여 하나의 표준어에 해당하는 다양한 방언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언 약호($,ⓨ)를 
넣어 등재하였습니다.  

 
예)    거지01=02 : 걸인(乞人)01=04, 각설이(却說-)=07, 걸객(乞客)=07, 동냥아치=07, 개걸(丐乞)=08, 걸식자(乞食者)=09, 유걸(流乞)=09, 화자(花子)03=09, 걸개

(乞丐), 유개(流丐)03, ⓙ비렁뱅이=05, ……<중략>……, $거러지=08ⓨ{강원.경상.함경}, 거랭이ⓨ{강원.경남}, 거름뱅이ⓨ{강원}, 걸부생이

ⓨ{강원}, 걸벵이ⓨ{경남.제주}, 걸뱅이ⓨ{경북.충북.강원}, 걸빙이ⓨ{경북}, 거러시ⓨ{경상}, 거렁뱅이ⓨ{경상}, 얻어박수ⓨ{전라}, 얻

어박시ⓨ{전라}, 얻음박지ⓨ{전라}, 걸바시ⓨ{제주}, 걸버시ⓨ{강원.경북.제주.함북}, 걸방이ⓨ{강원.경상.충청}, 걸바생이ⓨ{강원.경상}, 

껄뱅이ⓨ{경남}, 거렁이ⓨ{경상}, 얻어배기ⓨ{전남.충청}, 동낭치ⓨ{전북}, 어더배기ⓨ{충남}, 으덩박씨ⓨ{충남}, 동냥박씨ⓨ{충북}, 

으더박씨ⓨ{충북}, 얻어뱅이ⓨ{충청}, 거랑치ⓨ{평안}, 거래치ⓨ{평안}, 누거리ⓨ{평안}, 누걸래치ⓨ{평안}, 비렁배ⓨ{함경}, 얻어머거

리ⓨ{함경}, 유거리ⓨ{함남}, 이걸ⓨ{함남}, 이궐ⓨ{함남} 
 
7) 본말 

준말에 상대되는 것으로 줄여 쓰기 전 본래의 말을 이르며 본말 약호(ⓓ)를 넣어 등재하였습니다. 
 

예1)  긴가민가하다=09 : 아리송하다=05, ⓓ기연가미연가하다(其然-未然---)=09 

예2)  돋보이다=03 : 두드러지다=04, ……<중략>……, ⓓ도두보이다=06 
 

8) 북한어 

북한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이르며 북한어 약호(%)를 넣어 등재하였습니다. 
 

예1)  예컨대(例--)=04 : 가령(假令)05=03, %례컨대(例--) 

예2)  가루우유(--牛乳)=07 : 분유(粉乳)04=04, 가루젖, %가루소젖, %젖가루 
 

9) 비속어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을 이르며 비속어 약호(ⓛ)를 넣어 등재하였습니다. 
 

예1)  무덤=02 : 묘지(墓地)02=02, 산소(山所)01=02, ……<중략>……, ⓛ토만두(土饅頭)…… 

예2)  간(肝)08=01 : 간장(肝臟)04=04, ……<중략> ……, ⓛ간덩이(肝--)=07, ⓛ간땡이(肝--)02=09 
 

10)  순화어 

총무처 고시 제1996-13호(고쳐진 행정 용어 고시), 문화 체육부 고시 제1996-13호(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문화 체육부 

고시 제1996-14호(고쳐진 행정 용어 고시), 문화 체육부 고시 제1996-39호(임업 용어 순화)에서 고시된 순화어만을 그 대상으

로 하였으며 순화어 약호(ⓐ)를 넣어 등재하였습니다. 
 

예1)  감봉(減俸)01=07 : 월봉(越俸)02=09, 벌봉(罰俸), 월록(越祿), ⓐ봉급_깎기 

예2)  가령(假令)05=03 : 예컨대(例--)=04, 예를_들면, 예를_들어, ……<중략>……, ⓐ이를테면=03 
 

11)  어린이말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로 어린이말 약호(ⓜ)를 넣어 등재하였습니다. 
 

예1)  닭=01 : 덕금(德禽), 시야(時夜)02, 신계(晨鷄)04, ……<중략>……, ⓜ꼬꼬=03, ⓜ꼬꼬닭=08 

예2)  자다01=01 : 잠자다=02, 곯아떨어지다=03, 취침하다(就寢--)=07, ……<중략>……, ⓜ코하다=01 
 
12)  외래어 

영어 이외의 외래어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해당하는 원어의 언어명을 < > 안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언어명 약어 언어명 약어 언어명 약어 

그리스어 <그> 불가리아어 <불> 타이어 <타> 

네덜란드어 <네> 산스크리트어 <산> 터키어 <터> 

덴마크어 <덴> 스웨덴어 <스> 페르시아어 <페> 

독일어 <독> 아랍어 <아> 포르투갈어 <포> 

라틴어 <라> 힌디어 <힌> 폴란드어 <폴> 

러시아어 <러> 에스파냐어 <에> 프랑스어 <프> 

루마니아어 <루> 이탈리아어 <이> 핀란드어 <핀>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말> 일본어 <일> 티베트어 <티> 

몽골어 <몽> 중국어 <중> 헝가리어 <헝> 

베트남어 <베> 체코어 <체> 히브리어 <히> 

 
13)  원말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음운이 변한 말의 상대되는 뜻으로 변하기 이전의 원래 말을 이르며, 원말 약호(ⓔ)를 넣어 등재하였습니

다. 
 
예1)  선반01=02 : 시렁01=04, 살강01=07, ……<중략>……, ⓔ현반(懸盤)02 

예2)  짐작(斟酌)=02 : 대중01=03, 어림01=03, 추측(推測)=03, 가량(假量)05=04, 어림짐작=06, ……<중략>……, ⓔ침작(斟酌)=08 
 
14)  은어 

은어는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부류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구성원들끼리 사용하는 말로, 은어 약호(ⓒ)를 넣

어 등재하였습니다.  



일러두기 

 
 

예)     산삼(山蔘)=02 : 신초(神草)03, 야삼(野蔘), ⓒ오구02=07, ⓒ주루목=09, ⓒ기둥이, ⓒ내피01, ⓒ다섯닢젖솔배기, ⓒ두닢쌍대, ⓒ방초(-草)01, 

ⓒ부리시리, ⓒ외구01, ⓒ외나피, ⓒ육구만(六--), ⓒ칠구두루부치(七-----), ⓒ카쿠…… 

 

 

15)  음역어(音譯語) 

한자를 가지고 외국어음을 나타낸 것으로, 음역어 약호(ⓖ)를 넣어 등재하였습니다. 
 

예1)  커피(coffee)=01 : 커피차(coffee茶)=06, ⓖ가배(咖啡/珈琲)03 

예2)  가톨릭교(Catholic敎)=03 : 가톨릭(Catholic)=02, 천주교(天主敎)=02, ……<중략>……, ⓖ가특력교(加特力敎) 

 
16)  준말 

표제어를 줄여 쓴 말로 준말 약호(ⓑ)를 넣어 등재하였습니다. 
 

예1) 구태여=03 : 굳이=02, 일부러=02, 기어이(期於-)=03, ……<중략>……, ⓑ구태01=08 

예2) 까끄라기=08 : 망각(芒角)03, ……<중략>……, ⓑ까라기=08, ⓑ까락01=08 

 
17)  참고어 

상위어, 하위어, 동종어 개념의 어휘는 참고어로 분류하고 참고어 약호(ⓕ)를 넣어 등재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직접적인 유의어로 보기 어려우나, 해당 표제어와 관련된 어휘의 경우 참고어 약호(ⓕ)를 넣어 등재하였습니다. 
 

예1) 윷=03 : ⓕ개04=08, ⓕ걸01=08, ⓕ도01=08, ⓕ모02  참고어로 표제어의 하위어가 제시된 경우 

예2)     액체(液體)=02 : 액(液)03=03, ⓕ고체(固體)03=03, ⓕ기체(氣體)03=03, ⓕ결정(結晶)02=05  참고어로 표제어의 동종어가 제시된 경우 

 
18)  품사가 다른 유의어 

표제어와 품사가 같지 않더라도 어휘간 의미 유의성을 인정하여 유의어로 처리하였습니다. 

1차 유의어는 품사 정보를 등재하였습니다. 
 

예1) 배고프다=01 ⓡ : 시장하다01=02, 쓰리다=03, ……<중략>……, 걸신들리다(乞神---)=06 ⓠ 

예2) 희미하다(稀微--)01=02 ⓡ : 아득하다=02, 어슴푸레하다=03, ……<중략>……, 가물거리다=03 ⓠ, 아물거리다=05 ⓠ 

 

 

의 표시 방법 

 

 
1. 한자어와 외래어가 고유어와 결합된 표제어는 고유어의 음절 수만큼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예) 염…꾼(廉探-), 변두리(邊--)=02,  정리하다(整理--), 부결되다(否決--)01=05, 꺾은선그래프(--線 graph)=03 

 

2. 한자의 원래 음과 한글 표기로 제시되는 음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한자 오른쪽에 '▽'와 같은 기호를 넣어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이시옷이 첨가된 형태나 어문 규정의 차이로 달리 표기한 북한어에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궐련(卷▽煙▽), 곤란(困難▽)=02, 가루사탕(--沙糖▽) 
 

3. 표제어가 원어에 없는 줄어든 형태로 쓰이는 경우나 발음이 현저히 변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형을 제시하고 형태가 변했다는 표시 

'←'를 하였습니다.  
 

예) 오피스텔(←office hotel), 빨치산(←partizan)=04, 센티하다(←sentimental--)=05  

 

Ⅴ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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